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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behaviors between 

students studying in Vancouver, Canada and college students in Daejeon, Korea.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39 students in November,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oral health behavior including tooth brushing methods between 

two countries. Chi-square test and t-test were analyzed.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R 

version 2.14.2(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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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number of tooth brushing in Korean students was higher than those in Canada. 

Fifty nine percent of the Koreans brushed their teeth 3 times a day while 62.3% of students 

in Canada brushed their teeth 2 times a day(p<0.0001). Those who were taught on oral health 

education tended to brush the teeth more frequently that those who had not. Koreans and Japanese 

tended to brush teeth more frequently after breakfast than the Taiwanese(p=0.005). Koreans also 

brushed teeth after dinner more frequently than Japanese, Taiwanese, and other foreigners(p=0.012). 

Conclusions : This study indicated that Koreans have better oral health behaviors in comparison 

to students studying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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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영어 등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

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에서의 어학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유학생을 비롯한 어학연수생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외 한국인 

유학생은 216,867명에서 2013년에는 227,126명으로 증가하

였으며, 이 중 해외에서 어학연수 중인 학생은 2013년 현재 

62,155명 이었고, 체류국가는 미국이 72,295명으로 1위를 차

지하였으며 중국 63,488명, 일본 18,919명, 호주 14,180명, 캐

나다 12,477명 순이었다1). 어학연수는 모국이 아닌 타 국가

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현지인을 비롯한 외국인들과

의 교류를 통해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부담과 모국과는 다른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신중을 기해

야 한다. 또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염려해 유학생보험에 가입하기는 하나 많은 나라에서 치과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에 대한 

치과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가가 많아 타국에서 구강질환

이 발생했을 때 심적,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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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16 6.7

Female 223 93.3

Age ≤19 128 53.6

20-29 102 42.7

≥30 9 3.8

Nationality Korea 178 74.5

Brazil 6 2.5

Saudi Arabia 5 2.1

Mexico 5 2.1

Japan 24 10.0

Taiwan 15 6.3

Etc.* 6 2.5

Country of residence Korea 162 67.8

Canada 77 32.2

Job High school student 5 2.1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 196 82.0

Office worker 20 8.4

Self-employed 4 1.7

Professional career 14 5.9

Total 239 100.0
*China, Cambodia, Tailand, Rusia, and Belgie

Table 1. Distribution of the characteristics                                                                 N=239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으로는 치아우식을 들 수 

있는데,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영구치 우식 유병률은 2011년 남자가 

36.3%, 여자는 29.5%로 조사되었고, 2012년에는 남자 37.9%, 

여자는 32.1%2)로 남, 녀 모두에서 치아우식 유병률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캐나다의 경우 2007~2009년 보건조

사에 따르면 20~39세 성인의 91.2%는 DMF index 가 1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 치아우식은 치질 중의 무기질이 이탈

되고 유기질이 파괴되어 치질이 결손 되는 인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만성질환으로4) 당뇨병5), 기관지 천식6),7) 등의 전

신질환 및 사회경제적 수준8), 식이습관9),10) 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문화의 차이에 

따른 국민 인식 및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여부 

등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또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11), 

노인12) 및 근로자13)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해외 어학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 또

는 이를 한국인들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한국인

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구강보건행태를 알아보고 이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구강

보건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어공부를 위해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고, 어학

원을 다니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어학연수생과 D대학 치

위생과 1학년 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칫솔질에 관한 

습관 및 구강관리 행태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시행

하였고,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결과 분석이 곤란한 

12부를 제외한 239부를 최종분석 대상에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기존 설문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거주 국가에 따른 칫솔질 습관, 구강관리 행태,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관리행태를 알아보았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R version 2.14.2(R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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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Korea (n=162) Canada (n=77)

p-value*

N % N %
Period of tooth brushing†

Before breakfast Yes 104 73 45.1 31 40.3 0.575

No 135 89 54.9 46 59.7

After breakfast Yes 152 102 63.0 50 64.9 0.879

No 87 60 37.0 27 35.1

Before lunch Yes 0 0 0.0 0 0.0

No 239 162 100.0 77 100.0

After lunch Yes 116 97 59.9 19 24.7 0.000

No 123 65 40.1 58 75.3

Before dinner Yes 2 2 1.2 0 0.0 0.826

No 237 160 98.8 77 100.0

After dinner Yes 136 102 63.0 34 44.2 0.009

No 103 60 37.0 43 55.8

Before going to bed Yes 208 160 98.8 48 62.3 0.000

No 31 2 1.2 29 37.7

Frequency of tooth brushing(a day) 1 time 8 2 1.2 6 7.8 0.000

2 times 76 32 19.8 44 57.1

3 times 116 96 59.3 20 26.0

More than 4 times 39 32 19.8 7 9.1

Mean SD§ Mean SD

Average time of tooth brushing

(minute) 

　 239 2.94 0.89 3.03 1.15 0.940‡

*p-value calculated by χ2-test excluding unknown category, p<0.0001
†repeated responses
‡p-value calculate by independent samples t-test
§standard deviation

Table 2. Tooth brushing habit according to country of residence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실

시하였고, 국적 및 거주 국가에 따른 칫솔질 습관과 구강보건

행태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 거주 지역에 따른 칫솔질 

습관, 그룹별 평균 칫솔질 시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고, Tukey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 239명 중 여

자는 93.3%, 남자는 6.7%였다. 연령대는 만 19세 이하가 

53.6%로 가장 높았고, 만 20-29세는 42.7%, 만 30세 이상은 

3.8%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 별 국적은 한국이 74.5%로 가장 

많았고, 일본 10.0%, 대만 6.3% 순 이었다. 현재 한국 거주자

는 67.8%, 캐나다 거주자는 32.2%였다. 직업은 전체 대상자

의 82.0%가 대학생이었고, 자영업자는 1.7%로 가장 낮은 비

율을 보였다<Table 1>.

2. 거주 국가에 따른 칫솔질 습관

거주 국가에 따른 칫솔질 습관을 살펴보면 한국 거주자 중 

아침식사 전 칫솔질 여부에 대한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은 45.1%, 캐나다 거주자는 40.3%로 한국 거주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침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는 한국 거주

자의 63.0%, 캐나다 거주자의 64.9%였다. 점심 식사 후 칫솔

질 시행은 한국 거주자의 59.9%, 캐나다 거주자는 24.7%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01). 저녁식사 후의 칫솔질 시행은 한국 거주자는 

63.0%, 캐나다 거주자는 44.2%이었다(p=0.009). 한국 거주자

의 98.8%는 잠들기 전 칫솔질을 시행하였고, 캐나다 거주자

는 62.3%가 해당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59.3%가 하루 3회, 캐나다 거주자의 57.1%는 하루 2번 칫솔질

을 시행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거주 국가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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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Korea
(n=162)

Canada
(n=77) p-value*

N % N %
Visit a dentist within 1 year Yes 105 64.8 65 84.4 0.003

No 57 35.2 12 15.6 

Reason of visiting dentist Treatment dental caries 51 31.5 15 19.5 0.000

Scaling 9 5.6 11 14.3 

Treatment periodontal disease 0 0.0 2 2.6 

Check up 24 14.8 38 49.4 

Etc. 21 13.0 0 0.0 

Unknown 57 35.2 11 14.3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56 96.3 62 80.5 0.0002

No 6 3.7 15 19.5 

Route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

　

At dental clinic 6 3.7 15 19.5 0.000

On mass media 19 11.7 20 26.0 

At school 4 2.5 6 7.8 

On article 131 80.9 34 44.2 

At home 2 1.2 0 0.0 

Etc. 0 0.0 2 2.6 　
*p-value calculated by χ2-test excluding unknown category, p<0.0001

Table 3.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country of residence

Variable Division
Korea 
(n=178)

　Foreign 
countries (n=61) p-value*

N % N %
Frequency of tooth brushing(a day) 1 time 2 1.1 6 9.8 0.000

2 times 38 21.3 38 62.3 

3 times 105 59.0 11 18.0 

More than 4 times 33 18.5 6 9.8 

Visit a dentist within 1 year Yes 115 64.6 55 90.2 0.0003

No 63 35.4 6 9.8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68 94.4 50 82.0 0.007

No 10 5.6 11 18.0 

Mean SD† Mean SD

Average time of tooth brushing 

(minute) 

2.95 0.92 3.03 1.14 0.000‡

*p-value calculated by χ2-test excluding unknown category, p<0.0001
†standard deviation
‡p-value calculated bv independent samples t-test

Table 4.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nationality

3. 거주 국가에 따른 구강보건 행태

거주 국가별 구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치

과를 방문한 경험은 캐나다거주자는 84.4%였고, 한국 거주자

는 64.8%로 나타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p=0.003). 최근 치과를 방문한 이유는 한국 거주자는 ‘치아

우식 치료(31.5%)’, ‘정기 검진(14.8%)’순이었으나 캐나다 거주

자는 ‘정기검진(49.4%)’, ‘치아우식 치료(19.5%)’ 순으로 조사

되어 한국 거주자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

은 한국 거주자 96.3%, 캐나다 거주자 80.5%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2). 구강보건교육에 대

한 경로는 한국 거주자(80.9%)와 캐나다 거주자(44.2%) 모두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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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p-value*

Yes(n=218) No(n=21)

N % N %
Frequency of tooth brushing

(a day)

1 time 6 2.8 2 9.5 0.034

2 times 65 29.8 11 52.4

3 times 109 50.0 7 33.3

More than 4 times 38 17.4 1 4.8

Visit a dentist within 1 year Yes 155 71.1 15 71.4 1.000

No 63 28.9 6 28.6

Snack intake(a week) Everyday(7 days) 27 12.4 2 9.5 0.261

Often(5-6 days) 60 27.5 2 9.5

Usually(3-4 days) 65 29.8 10 47.6

Sometimes(1-2 days) 60 27.5 7 33.3

Never 6 2.8 0 0.0 　
*p-value calculated by χ2-test

Table 5.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4. 전체 대상자의 국적에 따른 구강보건 행태

전체 대상자를 한국인과 그 밖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구

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한국인 178명 중 하루 3번 칫솔질을 

하는 대상자는 59.0%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은 하루 2번 칫솔

질을 하는 대상자가 62.3%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 칫솔질 

횟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치과방문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인의 64.6%가 최근 1년 이내 치과를 방문

한 경험이 있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90.2%가 방문경험이 

있어 외국인의 최근 치과방문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3).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한국

인은 94.4%, 외국인은 82.0%로 한국인에서 높았고(p=0.007), 

평균 칫솔질 시간은 한국인은 2.95분, 외국인은 3.03분이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5. 구강보건 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행태

구강보건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구강보건 행태를 살펴보면 

구강보건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 50.0%는 

하루 3번 칫솔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2.8%는 하루 1번 칫솔질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

나,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에서는 하루 2번 칫솔질을 하는 대

상자가 52.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비율은 하루 4번 

이상이 4.8%로 구강보건교육 이수 경험에 따라 칫솔질 횟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4)<Table 5>.

6. 캐나다 거주자의 국적에 따른 구강보건 행태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적별 구강

보건행태에서 칫솔질 습관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의 18.8%, 

일본인의 25.0%가 아침 식사 전 칫솔질을 시행하고, 대부분

은 아침식사 후 첫 칫솔질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만인과 

기타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은 아침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는 비율이 식사 후보다 높았으며 나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 아침식사 후 칫솔질은 한국

인의 87.5%, 일본인의 83.3%가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만인의 

80.0%는 아침식사 후 칫솔질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p=0.005). 저녁 식사 후의 칫솔질은 한국인의 87.5%가 시행

하고 12.5%가 칫솔질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타 국가에서는 

저녁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p=0.012). 그 대신 한국인은 잠들기 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62.5%로 하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기타 국가에서는 

잠들기 전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의

하게 많았다(p=0.030).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한국인의 

경우 56.3%가 3회로 가장 많았고, 기타 국가에서는 평균 2회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p=0.160). 평균 칫솔질 시간은 일본(3.50±1.06)이 가장 길

었고, 한국(3.00±1.21), 대만(2.87±0.99), 기타 국가(2.64±1.18) 

순 이었다(p=0.070)<Table 6>.

총괄 및 고안

구강건강은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이환 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을 편

안히 유지할 수 있는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전신건강

을 유지하기 위해 구강건강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14). 이러

한 구강건강은 구강 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404   J Korean Soc Dent Hyg 2014 ; 14(3) : 399-406

Variable Division
Korean 
(n=16)

Japanese
 (n=24)

Taiwanese 
(n=15)

Other 
countries*

(n=22)
p-value‡

N % N % N % N %
Period of tooth

brushing†

 Before breakfast Yes 3 18.8 6 25.0 10 66.7 12 54.5 0.004

No 13 81.3 18 75.0 5 33.3 10 45.5

 After breakfast Yes 14 87.5 20 83.3 3 20.0 13 59.1 0.005

No 2 12.5 4 16.7 12 80.0 9 40.9

 Before lunch Yes 0 0.0 0 0.0 0 0.0 0 0.0

No 16 100.0 24 100.0 15 100.0 22 100.0

 After lunch Yes 6 37.5 3 12.5 0 0.0 10 45.5 0.459

No 10 62.5 21 87.5 15 100.0 12 54.5

 Before dinner Yes 0 0.0 0 0.0 0 0.0 0 0.0

No 16 100 24 100.0 15 100.0 22 100.0

 After dinner Yes 14 87.5 9 37.5 1 6.7 10 45.5 0.012

No 2 12.5 15 62.5 14 93.3 12 54.5

 Before going to bed Yes 6 37.5 14 58.3 13 86.7 15 68.2 0.030

No 10 62.5 10 41.7 2 13.3 7 31.8

 Frequency of tooth 1 time 0 0.0 2 8.3 4 26.7 0 0.0 0.160

 brushing(a day) 2 times 6 37.5 17 70.8 10 66.7 11 50.0

3 times 9 56.3 4 16.7 1 6.7 6 27.3

More than 4 times 1 6.25 1 4.2 0 0.0 5 22.7

Snack intake(a week) Everyday(7 days) 1 6.3 3 12.5 1 6.7 3 13.6 0.429

Often(5-6 days) 2 12.5 2 8.3 4 26.7 4 18.2

Usually(3-4 days) 3 18.8 9 37.5 3 20.0 9 40.9

Sometimes(1-2 days) 9 56.3 9 37.5 7 46.7 5 22.7

Never 1 6.3 1 4.2 0 0.0 1 4.5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verage time of tooth 

brushing(minute) 
3.00 1.21 3.50 1.06 2.87 0.99 2.64 1.18 0.070§

*Brazil, Mexico, Saudi Arabia, China, Cambodia, Tailand, Rusia, and Belgie
†repeated responses
‡p-value calculated by χ2-test 
§p-value calculated by one way-ANOVA test, multiple comparison of means: Tukey Contrasts
∥standard deviation

Table 6. Oral health behaviors according to Korean and foreign national in Canada

중금속 노출15),16) 등의 외부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국적 및 거주 국가에 따라 

구강보건행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

석 결과 칫솔질 습관에 있어 한국 거주자는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비율이 캐나다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거주자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보면 이 등17), 박 등18)이 치위생과 학생들과 비치위생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

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구강관리 실태는 비치위생과 학생

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통해 이미 올바른 칫솔질 시기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갖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식사 후 칫솔질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

는 공공장소에서 칫솔질을 하는 습관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

므로 그로 인한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타국 생활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차이는 처음에는 이질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점점 이질감은 사라

지고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외국인들이 캐

나다 문화에 적응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 거주

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이 제외된 캐나다에 거주하는 어학 연수

생만을 대상으로 국적에 따라 칫솔질 습관을 비교한 결과 한국

과 일본 학생들은 아침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는 비율은 하지 

않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적은 반면, 두 나라 학생의 80.0% 

이상이 아침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하루 중 

칫솔질은 주로 아침 식사 후에 처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대만 

학생들의 80.0%는 아침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반면 아침

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는 비율이 66.7%로 높았다. 또한,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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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태국, 벨기에의 학생들은 54.5%

가 아침식사 전 칫솔질을 하는 반면 아침 식사 후 칫솔질은 

59.1%만이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62.5%가 잠들기 전 칫솔

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본, 대만 및 기타 국가 

학생들은 저녁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

에 비해 높은 대신 잠들기 전 칫솔질을 하는 비율은 하지 않는 

비율에 비해 매우 높아 국가간 칫솔질 시기에 있어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국적에 따른 구강건강행태를 살펴보면 한국

인은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가 평균 3번인 경우가 59.0%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외국인은 하루 평균 2번이 62.3%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학생에 비해 칫솔질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Tada와 Hanada19)는 일본 성인 남, 녀에서 하루 2번 이상 칫솔

질을 하는 경우가 남자의 63.4%, 여자의 88.3%로 보고하였고, 

Farsi 등2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38.5%라고 보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 등21)이 일부노인요양기관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9.1%가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와 김22)이 일부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3회가 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칫솔질 횟수는 타 국가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나 칫솔질

에 대한 횟수의 차이는 대상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도 한국인은 94.4%로 

외국인 82.0%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

은 외국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이 높고 칫솔질 습관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치과를 

방문한 경험은 외국인이 90.2%로 한국인 64.6%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대상자의 경우 현재 모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캐나다

에서는 치과치료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외국인이 캐나다

의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 캐나다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치과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국을 떠나기 전 치과를 방문하여 미리 치과치료가 이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체 대상자가 239명으로 모집단의 규모가 작고, 

전체 대상자의 74.5%가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과의 비교를 

함에 있어 비율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각 나라별 대상

자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국내 거주자에 대한 대상자는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므로 구강보건행태를 일반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외국인과 우리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며, 국적이 4개국 이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연구 

또한 희소하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가 치위생과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내 거주자를 제외한 캐나다 거주자의 국가별 비교에 한국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칫솔질 습관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치위생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치위생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적인 어학연수생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외국인들에 비해 칫솔질 습관을 비롯한 구강보건에 관한 인

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강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건강 정책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23), 각 나라의 문화, 구강건

강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따라 국민이 인식하는 구강질환에 

대한 심각성 또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구강질환이 인종을 

초월하여 흔히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환이므로 차후 대규모집

단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와 외국인과의 구강에 관한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강보건행태 뿐만 아

니라 기타 구강건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국적과 거주 국가에 따라 구강보건행태 및 칫솔질 습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벤쿠버에서 어

학연수 중인 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캐나다 거주자가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는 

24.7%에 불과해 한국 거주자가 59.9%인 것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01), 저녁식사 후와 

잠들기 전에 대한 칫솔질 비율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자

가 캐나다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한국인은 하루 평균 3번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으나, 외국인은 하루 평균 2번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아 국적 간 차이를 보였고

(p<0.0001), 한국인의 94.4%, 외국인의 82.0%가 구강보

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7).

3. 캐나다 거주자 중 한국인과 일본인은 아침식사 후 칫솔

질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에 비해 높았으나 대만인들

은 아침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군이 높게 나타났고

(p=0.005), 저녁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군은 한국인에서

만 더 높으며, 기타 국가들에서는 칫솔질을 하지 않는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2).

본 연구결과 칫솔질 시기 및 횟수는 한국인과 외국인간에 

유의한 차이점이 있었다. 차후,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구강보

건행태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 보다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적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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